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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금소넷 1710_05
일    자 : 2017.12.5
제    목 : 대부업 광고 반대에 대한 의견 
-----------------------------------------------
 
1.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지난 2013년 9월 창립한 금융관련 시민, 소비자단체 연

대기구로서 현재 금융소비자연맹 / 녹색소비자연대 / 한국소비자연맹 / 소비자시

민모임  / 주빌리은행 /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 홈리스행동 해오름 / 한국

YMCA전국연맹 / 금융정의연대 / C&I소비자연구소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본회에서는 지상파 및 케이블, 종편 등에서 방송되고 있는 저축은행, 대부업 

등에서의 대출권고 광고가 소비자 편익과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 조성에 악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하에 광범위한 광고 제한 및 금지에 대한 캠페인을 펼쳐

왔습니다. 

4. 이같은 광고는 “소액대출은 괜찮은 것이다. 약간의 생활편리성 같은 것이

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으며, 특히 아동 청소년 시기에 노출됨으

로서 자신의 신용관리에 대한 지식과 관점이 명확히 수립되기도 전에 빚에 대해 

관용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축의 중요성, 개인신용

관리의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제대로된 메시지를 받는 경우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회의 생각과 걱정을 이해해 주시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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